
주얼리 디자인

‘감정과 생각의 결정체’
- 크레오로/최우현 디자인 연구소 대표 -

마치 작은 갤러리를 연상시키는 주얼리

디자인 연구소에는 다양하고 아름다운 주

얼리 디자인 작품들이 클래식하면서도 모

던한 쇼케이스에 가지런히 놓여있었다.

고풍스러운 분위기의 내부 인테리어와 가

구, 소품들은 최우현 대표의 주얼리 디자

인 작품들과 잘 어우러져 고급스러운 분

위기를 연출하고 있었다. 최우현 디자인

연구소 크레오로의 최우현 대표로부터 그

녀의 주얼리 디자인 철학과 주얼리 디자

인에 관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크레오로/최우현 디자인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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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자연에서 느끼는 영감을 디자인화 시킨 작품들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창출하는 자연주의 디자인 철학’

최우현 대표의 디자인 철학은 자연주의를 기본으로 한다. 대자연의 아름다움 그 안에 산과 들, 바다, 하늘, 구름 이런 자연에

서 느끼는 영감을 색과 디자인으로 품어내는 것이다. 그녀는 자유로운 선과 부드러운 컬러의 비대칭적인 디자인을 즐겨 한다

고 말하며 그날 그날 기분에 따라 작품에서 느껴지는 느낌이 틀려지는 자유로운 선들은 최우현 대표 스스로를 창작의 세계에

머물 수 밖에 없게 하는 신비한 힘이라고 말했다. 주얼리 디자인은 작은 크기지만 감정이나 생각을 거기에 담아 충분히 표현

할 수 있는 아주 멋진 디자인분야라고 주얼리 디자인의 매력을 설명했다. 



사진2> 최우현 대표 작품
‘at the moment that life is b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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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천적인 노랑색이 상반기 디자인의 트렌드 칼라’

전 세계가 불경기를 피부로 느끼는 어두운 현실에서 탈출하고 싶은 욕구를 반영한 듯

낙천적인 노란색이 거리를 휩쓸고 있다. 올해 남녀 정장 모두를 아우르는 컬러인 노

란색은 형광 빛이 도는 노랑, 커피 베이지톤의 노랑, 브라운과 골드 느낌이 살아있는

노랑 등으로 다양하게 연출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미국의 퍼스트레이디 미셸 오바

마도 대통령 취임식에 금빛이 도는 연노랑 원피스를 입고 등장했다.

‘고급스러우면서 현실성을 갖춰 정출된 스타일’

최우현 대표는 여성패션의 트렌드는 고급스러우면

서도 현실성을 갖춰 절충된 스타일이라고 정의했

다. 몸매 라인을 드러내는 아워글래스 실루엣이 특

징이다. 아워글래스 실루엣은 큰 소매, 가는 허리,

플래어 스커트로 이루어지는데 젊은 감성의 관능

미가 부각된 패션이다. 전반적으로 ‘기분을 좋게

하는 요소(fell-good factor)'가 키워드가 되고 있

다고 한다.

크레오로/최우현 디자인연구소

사진3> 최우현 대표 작품
‘Singing for the Love’

사진4> 최우현 대표



‘가늘고 섬세한 느낌이 트렌드’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길고 크지 않은 크기(지름 5~6㎜)의 진주 비드가 강력한 유행 아이템이라는게 최우현 대표의 설명이

다. 패션과 함께 주얼리에도 레이어드 바람이 불어 진주 비드도 두줄 혹은 세줄 겹쳐 연출하여 우아함을 강조할 수 있는데 선

택 포인트는 진주 비드가 너무 두껍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진주 비드가 두꺼우면 무게 자체도 무겁게 느껴지며 투박한 느

낌이 나서 바람직하지 않다. 보석 계통의 비드가 너무 클래식하게 느껴진다면 금속체인으로 된 긴 목걸이도 대세이다. 이때

금속 체인의 굵기는 가늘게 투박하지 않은 섬세한 느낌이 트렌드이며 가는 긴 줄에 큰 팬던트를 착용하는 스타일도 멋스럽다.

또한 귀걸이도 섬세한 체인들이 여러 줄 겹쳐서 흔들리는 스타일이, 팔찌도 두껍게 한 줄로 된 스타일이나 뱅글(원통 모양의

팔찌) 스타일 보다는 섬세한 체인이 여러 줄 겹친 스타일이 강세라고. 가볍지만 풍성한 느낌이 나며 규칙적인 디자인들보다

는 크기와 스톤의 변화도 다양한 디자인들이 전반적인 흐름이므로 주얼리를 선택할 때는 그런 부분에 포인트를 두는 것이 좋

을듯하다고 한다.

‘노랑색 호박, 황수정, 옐로우 토파즈 혹은 옐로우 사파이어 .. 올해 주얼리 트렌드의 중심’

패션에서 옐로우 컬러가 대세이므로 주얼리에 있어서도 노랑색 호박, 황수정, 옐로우 토파즈 혹은 옐로우 사파이어 등이 올

해 주얼리 트렌드의 중심에 있으며, 호박의 금파라고 불리는 경우 투명호박과 밀화라 불리는 불투명 호박이 있는데 아주 연

한 노랑색부터 짙은 초콜릿 색까지 다양한 칼라가 있어 여러 칼라의 호박이 섞여서 더 멋스러움을 연출 할 수 있다고 한다 .

불투명 호박인 밀화는 앤틱 느낌이 나서 색다른 매력이 있다. 수정 중에서는 자수정이 일반적이나 올해는 유행칼라인 황수정

의 인기가 예상되며 토파즈 중에서 옐로우 토파즈는 가장 고가이며 옐로우 색에서 짙은 황금빛을 띄는 아주 우아한 보석이다.

특히, 진주 비드 외에도 호박비드나 황수정 비드 등도 고급스러움을 강조하면서도 화려한 느낌보다는 멋스러움을 더 할 수

있는데 패션 자체를 트렌드 컬러로 연출 할 수도 있겠지만 주얼리 컬러로 포인트를 준다면 더욱 세련된 느낌으로 이미지를

강조 할 수 있다고 최우현 대표는 조언한다. 또한 경기 침체의 어두운 사회 분위기에 희망의 색 노랑색은 보는 사람의 마음까

지 화사하게 해 줄 수 있을 듯 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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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기>

생활 속에 가까이 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생소하기도 한 주얼리 디자인. 특히, 여성이라면 누구나 그 매력에 한번쯤은 매혹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아름답고 신비롭기까지 한 디자인 작품들을 보며 주얼리 디자인 분야에 관심과 매력을 느끼게 되었

다. 오랜 세월을 거치며 자연이 만들어낸 원석들이 최우현 대표의 크리에이티브와 감성을 통해 작지만 가치 있는 새로운 작

품으로 다시 탄생시키는 과정을 보며 항상 새로운 컨셉과 그에 맞는 디자인을 위해 쏟는 그녀의 깊은 열정과 재능을 느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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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6> 최우현 대표 렌더링&작품
‘Sweet Whispering of the Birds’

사진7> 최우현 대표 렌더링&작품
‘with the rhythm’

사진5> 드로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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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8 전체> 주얼리 디자인 전시디스플레이

사진9 > 주얼리 디자인 전시회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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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0 전체> 최우현 대표의 주얼리 디자인 작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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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9 > 최우현 대표 작품 ‘A Beautiful life’

사진10 > 최우현 대표 작품 ‘정원의 아침’

● 학력

홍익대학교/대학원 미술대학 금속공예과 수료

“레 아르띠 오라페” 귀금속 공예학교 수료(이탈리아 피렌체) 

“도무스아카데미”패션과주얼리 전문과정 수료(이탈리아 밀라노) 

“이화여자대학교 최고위경영자과정 62기”수료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지배구조 1기 수료

서울 과학종합대학원 4T CEO 4기 수료

● 수상경력

1985-86 대한민국 산업디자인 전 입선

1987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

2000/01      한국디자인진흥원 ‘GD’ 우수산업디자인 상품 선정

(산업자원부장관) 2회

2000 밀레니엄 여성 경제인 패션대전 ' 패션 디자이너상' 수상

2002          2002 FIFA 한일월드컵 TM 제품 10종 조달청 우수디자인 선정

2002.5 서울광관 문화상품 공모전, 은상, 동상수상

2004           한국여성경제인의 날 ‘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상’ 수상

● 현재

최우현 디자인 연구소 대표/크레오로 대표이사

중앙대학교 /홍익대학교 출강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금속장신구 디자인과 겸임교수

이탈리아 밀라노 ‘아트주얼리 전문 전시장’ 상설전시

시장경영센터 자문의원

공정거래위원회 자문의원

(사)한국 귀금속 보석협회 고문

(사)한국 보석협회 이사


